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제품

추천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은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신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안전제품을 만든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구자들은 

어떤 ICT 기술들이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는데 용이할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해통계와 재해 키워드를 

분석, ICT 기술제품 

개발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웨어러블 기술이 단기간에 

활용하기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즉, 웨어러블 기반의 안전모, 안전밴드나 

건설기계 위험방지를 위한 거리 및 

가속도센서, 산소결핍 상황을 탐지하는 

산소농도와 가스센서 등이다.

▶ 위치센서

▶ 소리센서

▶ 거리센서

▶ 가속도센서

▶ 방향센서

▶ 산소센서

▶ 가스센서

▶ 먼지센서

▶ 정전기센서

▶ 유증기센서

센서



특히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제품으로 스마트 

워치와 같은 밴드형태의 ICT 기기를 

이용, 근로자의 체온과 맥박, 혈압 

등을 감지하는 제품을 추천했다.

▶ 체온센서

▶ 맥박센서

▶ 혈압센서

▶ 땀성분센서

▶ 호흡수센서



밴드형태의 제품은 가시설물에서 

작업하거나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근로자의 생체정보 변화를 감지해 

위험을 경고할 수 있으며, 

또 여름용 건강정보 모니터링 

밴드는 온열질환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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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복합 안전기술 개념 정립 및 개발 로드맵 구축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 본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자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안전기술을 찾고, 

이를 적용할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제언했다.


